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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련 사회비교 상황에서 자기해석이

외모만족과 정서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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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모와 련된 사회비교 상황에서 자기해석 방식이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하여 여성을 상으로 설문 실험연구를 진행하 다. 자기해석에 한 설문지를 통해

자기해석의 두 방식인 독립 자기해석과 상호의존 자기해석에 해당하는 여성 각 40명을 선별하 고

외모와 련된 상향/하향비교 조건에 무선할당 하 다. 실험 결과, 자기해석의 두 방식 간에 차이가 존

재하여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독립 자기해석 집단보다 자신의 외모에 해 불만족하고 부 정

서는 더 많이, 정 정서는 더 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기해석 방식에 따라 사회비교의

방향이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알아본 결과, 상향비교 후 독립 자

기해석 집단보다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수 이 더 하되고 부 정서가 더 증가하 다.

반면 하향비교 후 두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

러나 자기해석 집단 내에서 상향 하향비교의 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상

향비교 시 정 정서가 유의하게 하된 것 외에는 비교의 향을 받지 않았으나,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은 상향 하향비교 조건 모두에서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가 유의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해 논의하 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한 추후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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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나 친구 계, 직장을 비롯한 사회

장면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

서 외모는 많은 향력을 행사한다. 신체 매

력의 세 가지 측면(얼굴의 매력, BMI지수, 키)이

사회경제 지 , 성공 인 결혼 등 인생 반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10 부터 60

반까지를 지속 으로 조사한 결과, 키가 큰

남자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벌었으며, 얼굴이 매

력 이고 BMI지수가 낮은 여성일수록 더 높은

사회경제 지 를 렸다. 한 남녀 모두 더

매력 인 얼굴을 지녔을수록 결혼을 일찍 한다

는 결과가 있었다(Jæger, 2011). Barocas와 Karoly

(1972)는 외모가 사회 반응성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는데, 사회 강화를 유발하는 데 있어

서 외모가 많은 역할을 하며, 외모가 매력 일

수록 차분하고 인기가 있으며 돈독한 우정을 나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이 듯 사람

들은 외모를 통해 타인의 성격 특성뿐만 아니

라 사회 직업 장면에서의 유능함을 가늠하기

까지 한다. 특히 이종한과 박은아(2010)의 연구

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개인의 생각, 감정과

같은 내 요인보다는 외모, 학벌, 직업처럼 겉

으로 보이는 외 요인들이 더 요하다고 보고

하는 경향을 보여 한국 은 연령층 인구의 자

기인식이 외 특성을 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 체형과 같은 외 인

조건이 사회 장면에서의 응에 미치는 향

이 지 않음을 인식한다면, 자신의 외모에

해 스스로가 어떻게 평가하느냐하는 정도에 따

라 개인의 외모만족도와 정서 측면도 달라질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있어

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데는 외모에 한

사회문화 인 규 의 향이 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Strahan, Wilson, Cressman, & Buote,

2006). 이러한 아름다운 외모에 한 사회문화

규 은 곧 보통의 여성에게는 비 실 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나 연 인의 외모가 기 이

된다. 한 사회문화 규 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일수록 그 규 과 자신을 더 많이 비

교하게 되고, 그 결과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한

다. 외모 평가와 사회문화 규 , 그리고 사회

비교의 계를 볼 때, 외모에 한 자기 평가는

개인이 사회문화 규 에 얼마나 많은 향을

받는지, 어떤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 달리 이루

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며, 개인이 사회문화 인

향을 받는 정도는 자신과 사회 맥락 간의

계를 분리되어있다고 지각하는지, 아니면 긴

하게 연결되어있다고 지각하는지와 같은 자기

해석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이 외모와

련된 사회비교를 하는 상황에서 자기해석 방식

이 외모만족도와 정서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외모의 상향비교 후 발생하

는 신체불만족, 부정 인 정서 병리에 한

선행 연구는 많은 편이나, 하향비교 후 경험하

는 신체만족과 정서의 변화에 한 경험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상향비교 뿐 아니라 하향비교의 향력에

해서도 탐색해보고자 하 다.

신체 매력

외모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외모 매력성 그 자체에 한 것과(박은아, 서

숙, 2009; 안신호, 김 , 2011; Halberstadt &

Rhodes, 2000; Lemke, Martinez, Jones, Becker, &

Muehlenbein, 2009; Mealey, Bridgstock, & Townsend,

1999), 인지각 과정에서 외모 매력성이 발휘하

는 후 효과에 한 것(김혜숙, 1993; Barocas &

Karoly, 1972; Surawski & Ossoff, 2006), 그리고

매체를 통해 매력 인 상에 노출된 후 경험

하는 신체불만족 는 이와 련된 병리에 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Myers, Ridolfi, Crowther, &

Ciesla, 2012; Naumamn, Tushen-Caffier, Voderholzer,

Schafer, & Svaldi, 2016; Pinhas, Toner, Ali,

Garfinkel, & Stuckless, 1998). 아름다운 외모를 결

정하는 기 에 하여, 진화심리학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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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좌우 칭을 이루는 것, 평균 인 외모에 가

까운 것, 2차 성징의 발 에 주목하며(Buss,

1998), 사회심리학에서는 자신과 태도, 외모 등

이 유사한 상에게 매력을 느끼는 상에 해

언 해왔다. 한 아름다움에서 후 효과란 ‘보

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왕이면 다홍치

마’와 같은 우리나라 속담처럼,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what is beautiful is good)’이라는 고정

념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Dion, Bercheid와

Walster(1982)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 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는데, 사람들은 외모가 매력 인 사람

들이 매력 이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회 으로

바람직한 성격 특성을 더 많이 지니고 있을

것이라 여기며, 더 명망 있는 직업을 가질 것으

로 생각하 다. 이처럼 아름답고 매력 인 외모

는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라는 고정 념의

힘이 더해져 사람의 내 사회 특징을

정 으로 평가하게 한다. 그 다면, 객 으로

신체 매력성이 뛰어나다고 평가 받는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로 주 으로 더 행

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와 련하여 객

신체 매력과 주 행복간의 계를 알아본

매우 흥미로운 연구에서, 타인이 평가한 객

인 신체 매력이 실제 개인의 주 인 행복에

미치는 향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결과가 나타

났다(김진주, 구자 , 서은국, 2006). 즉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 좋다’라는 고정 념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이 신체 매력과는 상 없는 분

야에서도 정 인 평가를 받아 늘 행복하고 만

족스러울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실제로 외모가

매력 인 사람이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며, 외모가 개인의 주 인

행복에 미치는 향은 결국 자신의 외모에 얼마

나 만족하느냐하는 개인차에 따라 다를 것이라

고 상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 하 듯 사회에서 매우

아름답고 매력 이라고 평가할 만한 상은 주

로 연 인이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연 계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미디어에 노출되

어 있는 시간이 많은 사회에서, 연 인이

가진 뛰어난 외모가 곧 이상 인 사회문화 규

이 되며, 미디어를 통한 상향비교는 결과 으

로 신체만족도와 자신감을 하시키며, 수치심

과 같은 부정 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상 인 신체상이 내재화된 경우에는 섭식문제

가 발생하기도 한다(Myers, Ridolfi, Crowther, &

Ciesla, 2012).

외모와 사회비교

사회비교란, 자신의 신념이나 능력, 태도 등

을 타인과 비교하여 이를 토 로 자신을 평가하

는 것을 의미하는데(Festinger, 1954), 나보다 나은

치의 사람과 비교할 경우에는 상향비교가 발

생하고 나보다 못한 치의 사람과 비교할 경우

에는 하향비교가 발생하며, 나와 유사한 치의

사람과 비교할 경우에는 유사비교가 발생한다.

비교의 주제가 무엇이든 상향비교라는 것 자체

가 나보다 나은 사람과의 비교를 뜻하기 때문

에, 상향비교 후 내가 상 방보다 못하다는 사

실을 깨닫게 되면 개 자신에 한 평가가 낮

아지며 좌 감을 경험하고 주 행복감이 감

소하는 등의 여러 부정 인 결과가 나타난다(성

신, 김미나, 김보경, 박정선, 2007; 이병혜,

2009; 장은 , 한덕웅 2004; Wheeler & Miyake,

1992). 반면 하향비교는 좀 더 불행한 사람과 자

신을 비교함으로서 주 인 안녕감을 고양시키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Wills, 1981). Wills

(1981)에 의하면, 하향비교는 자기평가 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상이라기보다, 무엇을 하더라

도 해결하기 어려운 좌 이나 불행에 직면한 후

발생하는 안정감 하에 처하기 해 자신보

다 덜 행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낫다고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Wills(1981)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고양시키기 해서 타인을 폄하하며 하향비교를

한다고 주장하 지만, Wheeler와 Miyake(199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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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 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재

의 높은 자존감을 지속 으로 유지하기 해 자

기고양 동기를 지니고 하향비교를 더 많이 한다

고 주장하 다. 한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하

향비교는 심리 안녕감과 정 상 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왔으나, 일부 연구자는 사회비교

자체가 행복과 부 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며(Lyubomirsky, 2001), 국내 연구에서는 노년기

의 스트 스와 주 웰빙 간의 계에서 하향

비교 처는 주 행복과 부 계를 보이거

나(서경 , 이상숙, 정구철, 김신섭, 2011), 자기

효능감과 부 상 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기

도 했다(송소 , 장윤경, 김주형, 2009).

한편, 사회비교와 련한 최근 연구 흐름은

비교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동화(assimilation)와

비(contrast)라는 개념으로 이어져 사회비교와

자기평가의 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비는 자신과 비교 상이 다르다고 지각

하면서 발생하는 효과로, 비효과가 발생하면

비교 방향의 효과에 해 일반 으로 상하는

것처럼 상향비교를 한 후에 자기평가가 낮아지

고, 하향비교를 하면 자기평가가 높아진다. 반

면, 동화는 자신과 비교 상을 유사하게 지각하

면서 발생하는 상으로, 유유상종이라는 말처

럼 나와 가까운 계에 있는 사람이 지니고 있

는 강 과 약 을 본인에게도 동일하게 용하

는 것이다(Pelham & Wachsmuth, 1995). 이에 동

화효과가 발생하면 상향비교가 발생하더라도 자

기평가가 높아지고, 하향비교 후에 자기평가가

낮아진다. 이러한 상은 자존감을 지키고 싶을

때(Schwinghammer, Stapel, & Blanton, 2006), 는

자신도 비교 상처럼 될 수 있으며(Lockwood &

Kunda, 1997), 비교 상에 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비교 상처럼 될 수 있다고 상

상하거나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Collins, 1996).

앞서 언 하 듯, 신체 매력성을 다룬 연구

들은 매체를 통해 모델이나 연 인과 같은

아름다운 상에 노출된 후에 발생하는 상향비

교와 신체불만족간의 계에 해 확인해왔는데

(노혜정, 김은이, 2011; 이윤정, 2006; 이장한, 조

아라, 2013; 홍종필, 이시연, 2005; Van den Berg,

2007), 이는 사회비교의 비효과를 다룬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매력 인 상과의 상향비교는

신체만족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향을 미치는데, 상향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신체이미지에 더 부정 인

향을 받고, 더 스트 스를 받으며, 정서

측면에서는 분노, 불안, 우울을 더 많이 경험

하게 된다(이병혜, 2009; 홍종필, 이시연, 2005;

Cattarin, Thompson, Thomas, & Williams, 2000;

Thornton & Maurice, 1999). 외모와 련된 사회비

교는 개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가 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Wheeler & Miyake, 1992), 외모

의 하향비교 시 발생하는 효과에 해서는 연구

된 바가 많지 않다. 이와 련하여 Lew, Mann,

Myers, Taylor와 Bower(2007)는 하향비교 연구를

통해 높은 신체불만족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을

상으로 이상 인 외모를 지닌 모델의 사진을

보게 한 후 외모가 아닌 다른 역에서 하향비

교를 하게 하 을 때, 사회비교가 외모와 련

된 주제가 아니더라도 하향비교 자체를 하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신체와 체 , 외모에 련된 불

안감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외모와 련된 역에서 하향비교가 발생

할 경우 신체만족과 정 인 정서가 증가할 것

으로 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와는

달리 사회비교 자체와 행복과는 부 계가 있

고(Lyubomirsky, 2001), 하향비교와 자기효능감 간

의 부 상 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며

(송소 , 장윤경, 김주형, 2009), 사회비교 방향에

따른 효과가 비 는 동화와 같은 개인의 인

지와 동기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하기도 하는

만큼, 외모와 련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비

교 한 외모에 한 개인의 다른 특성에

향을 받아 그 결과를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차로서 자기해석이라는

자기 지각 방식에 주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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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해석

박아청(1998)은 타인에게 나를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본 타인이 나에게 특정 반응을 해오고,

그 반응에 근거하여 내가 나의 자기상을 형성해

나간다고 볼 때, 심리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과정도 자기상 형성에 심 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 하 다. Markus와 Kitayama(1991)

한 개인이 자신을 지각하는 방식은 날 때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와 문화

환경에 따라 학습되고 달라진다고 하 다. 이는

자기에 해 이해하기 해서는 개인의 심리

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측면까지 함께 살펴

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개념에 한 연구는 서양 문화권의 것으

로 표되는 개인주의와 동양 문화권의 것으로

표되는 집단주의로 구분하던 비교문화 인

에서 나아가, 개인 내에 개인주의 인 경향

이 강한지, 집단주의 인 경향이 강한지를 구분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정식, 2011;

Sedikides, Gaertner, & Toguchi, 2003; Norasakkunkit,

2002). 이와 련하여 Markus와 Kitayama(1991)는

일본과 미국의 문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상호의

존 자기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과 독

립 자기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1)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자기지각 방식을 설명하 다.

이들에 의하면 한 문화권, 국가 는 개인 내에

특정한 자기해석 방식만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동기, 인지, 정서

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한 두 가지의 자기해

석 방식은 연속선상이 아니라 서로 독립 인 차

원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자기 방식을 모두

지닌 사람이 존재할 수 있고, 둘 다 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둘 한 방식이 월등히 우

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1) Markus와 Kitayama(1991)가 사용한 용어로, 이후 여러

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 상호의존 자기해석과 독립 자기해석이라는

용어가 하다고 단하고 이를 사용하기로 하 다.

Markus와 Kitayama(1991)는 독립 자기해석에

해 자기를 사회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있

는 단일하고(unitary) 안정 인(stable) 존재로서 인

식하는 방식이라고 하 다. 독립 자기해석 경

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타인과는 구별되어 독

특하기를 바라고, 내 인 욕구나 능력 같은 속

성을 깨닫는 것을 시하며, 자신을 외부에 표

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해 직 으로 다룬 연

구는 많지 않은 편이나, 독립 자기해석 수

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더 자주 이고, 우수

한 재능을 지니고 있고, 개성 있는 존재로 지각

하는 경향이 있었고(Aaker & Williams, 1998), 직

무 달성 능력, 인 계 기술, 자기 발 을 한

노력 측면에서 자기 평가가 정 이었다(김정

식, 2011). 한 표정민과 최인수(2015)는 개인주

의-집단주의 차원에 수평-수직 차원을 도입한 4

요인 개념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 성향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여 창의성에 한 자기평가의

차이를 알아보았는데, 독립 자기해석과 유사

한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자기확신 집단

(경쟁 개인주의, 개성강조 개인주의, 독립

개인주의 요인 수가 높은 집단)이 자신감과

내 동기 측면에서 자신을 타인보다 더 높게 평

가하 다.

반면, 상호의존 자기해석이란 자기를 사회

맥락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한 존재로 인식하는 방식

으로, 자신이 속한 환경 내에서 타인과 상호의

존성을 유지하는 것을 시하는 특징을 지닌다

(Markus & Kitayama, 1991). 이들이 자신 내부의

생각이나 감정을 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

니지만, 이들의 생각과 감정은 상황이라는 더

큰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표 하는 것 보다는, 사회 맥락과 조화를 이

루고, 계 내에서 더욱 잘 응하기 해 자신

을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 자존감

의 근원이 된다(Markus & Kitayama, 1991). 집단

주의가 지배 인 동아시아인들이 자기를 평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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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스스로를 보통으로 지각하거나 낮추는 자

기 제, 자기폄하 자기비 경향성을 보인다

는 주장에 따르면(Heine & Hamamura, 2007), 집

단주의 경향과 유사한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을 많이 지닌 사람들도 와 같은 성향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앞서 언 하 듯 자기해

석 방식과 자기평가의 직 인 계를 다룬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일부 연구에서 상호의

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을수록 상 으로 자

기평가를 낮게 하 고,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국가인 미국의 연구 참가자 에서도 상호의존

자기해석이 높을수록 비 인 자기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식, 2011).

한편, 두 자기해석 방식은 정서 경험과 표

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분노, 좌 감, 자신

감과 같이 개인 내 인 욕구, 목표, 바람과 련

한 정서를 느낄 때, 독립 자기해석 방식이 높

은 사람은 이를 외부에 직 으로 표 한다.

그러나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

은 주로 공 으로 요한 행동일 때만 그러한

정서를 표 하기 때문에(Markus & Kitayama,

1991), 평소 정서 표 이 억제되어 양가 인 감

정을 지니게 될 수 있다(양명순, 하정희, 2006).

자기해석 방식과 정서의 계를 확인한 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독립 자기해석 방식은 자아

존 감을 매개로 인불안에 부 향을 미치

고(조선 , 이 미야 요시유키, 김재신, 최일호,

2005), 심리 안정감을 높이며(김 미, 방희정,

소유경, 옥정, 김은경, 2006), 우울과는 부 상

이 있었다(양명순, 하정희, 2006).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은 표 갈등, 심리 안녕감과 정

상 을 나타냈으나 우울과는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양명순, 하정희, 2006).

자기해석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련하여 정

서 주 안녕감과 어떠한 계에 있는지에

해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을수록 우울, 스트 스 등의 부정

정서가 높고, 자존감과 주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5; 이종

한, 박은아, 2010). 한 사회비교 경향성은 외모

에 한 사회문화 태도를 통해 부정 인 자기

외모 인식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문 숙, 이병 , 2017), 사회비교와

행복의 계에 미치는 자기해석의 향을 연구

한 한민, 류승아와 김경미(2013)에 의하면, 상호

의존 자기해석은 사회비교 경향성과 정 상

이 있고, 행복과는 부 상 이 있으며, 상호

의존 자기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비교를

많이 할수록 주 안녕감이 낮았다.

정리해보면, 독립 자기해석과 상호의존

자기해석은 요하게 여기는 가치, 자존감의 근

원, 자기평가 방식, 정서 등에서 서로 상이하다.

이를 토 로 볼 때,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수

이나 외모 시 가치 도 자기해석 방식에 따

라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실제

로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에서 볼 때 집단주의

문화권인 동양인은 개인주의 문화권인 서구인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 자신

감이 상승하거나 하되는 양상을 더 많이 보이

며, 입사나 승진 등의 직업생활에서도 외모가

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Diener, Wolsic, & Fujita, 1995; Goldenberg, McCoy,

Pyszczynski, & Greenberg, 2000). 한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이 독립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보다 외모 시 가치 이 더

강하고, 외모 리 행동에 극 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박은아, 김 정, 서 숙, 2009), 독립

자기해석 방식은 신체통제의식, 즉 내가 나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과 상 이 높았으

나 상호의존 자기해석의 경우 신체감시성과

수치심과 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독립

자기해석에 비해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이 자신의 외모를 부정 으로 평가하

고 우울이나 열등감과 같은 부정 인 정서 경험

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

완석, 박은아, Takemoto, 2009). 이와 더불어, 독

립 자기해석 방식의 자기개념은 맥락에 계

없이 안정 이며, 타인과는 구분되는 자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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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외부로 표 하는 것을 시하는 반면, 상

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의 자기개념은 맥락에

따라 가변 이며, 타인의 기 와 가치 에 자신

이 부합하는 지의 여부가 요하므로(Markus &

Kitayama, 1991), 독립 자기해석보다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들이 외모와 련

된 사회비교의 효과에 민감할 것으로 상된다.

연구개요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외모매력성과 련

된 사회 향력을 알아보았고, 사회비교의 효

과에 해서 확인하 으며, 자기해석 방식에 따

라 개인이 요하게 여기는 가치, 정서, 상되

는 자기평가, 외모에 해 지니는 인식에 차이

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

탕으로 외모와 련된 사회비교 상황에서 자기

해석이 외모만족과 정서에 미치는 향을 확인

하고자 실험연구를 진행하 다. 독립 자기해

석이 높은 집단과 상호의존 자기해석이 높은

집단을 상으로, 외모비교 사진 자극과 시나리

오를 사용하여 참가자와 사진 자극 속 인물과

의 외모비교 상황을 유발한 후, 상향 하향

비교 처치 과 후의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의 수를 측정하 다. 본 실험 연구

를 통해 연구자가 확인하고자 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자기해석 방식에 따라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차이가 있어, 독립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이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보다 자신의 외모에 한 만족도가 높고,

정 정서가 높으며 부 정서가 낮을 것이다

(가설 1). 둘째, 자기해석 방식에 따라 상향

하향비교가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미치는 향

이 달라져, 외모 상향비교 시 상호의존 자기

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이 독립 자기해석 방식

이 높은 사람보다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가

더 많이 감소하고 부 정서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가설 2). 셋째, 외모 하향비교 시에는 상

호의존 자기해석이 높은 사람이 독립 자기

해석이 높은 사람보다 외모만족수 과 정 정

서가 더 많이 증가하고 부 정서는 더 많이 감

소할 것이다(가설 3).

방 법

연구 참가자

본 연구는 20～30 성인 여성을 상으로 진

행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서 심리학, 경

제학 기타 과목 수업을 수강하는 여성 총

592명이 설문에 참여하 고, 이 연락처를 기

재하지 않은 86명을 제외한 506명을 상으로

실험에 참여할 참가자를 선별하 다. 실험 참가

자는 총 80명으로, 독립 자기해석 성향이 높

으면서(독립 자기해석 수 상 25%, 46

이상) 상호의존 자기해석 수 은 낮은(상호의

존 자기해석 수 하 25%, 39 이하) 여성

을 독립 자기해석 집단(n=40)으로 선별하 다.

한 독립 자기해석 성향이 낮으면서(하

25%, 37 이하) 상호의존 자기해석 수 은

높은(상 25%, 46 이상) 여성은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n=40)으로 선별하 다. 다시 각각

비교 조건별로 상향비교와 하향비교 집단으로

20명씩 무선할당 되었다. 실험에 참여하게 된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21.3(표 편차 1.86)세 으

며 질문지에 보고된 평균 키는 161.40(표 편차

4.93)cm, 평균 몸무게는 52.73(표 편차 7.66)kg으

로 나타났다. 한편, 연락이 닿은 상자 연구

참여를 거부한 상자는 없었고, 독립 자기해

석 집단으로 선별된 인원 2명이 연구자가 상

향비교를 유발하 음에도 비교 유발 확인 차

상에서 하향비교를 한 것으로 보고하여, 이들을

분석에서 제외한 후, 독립 자기해석 집단에

속하는 수를 지녔으나 첫 선별 시 실험집단

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던 2명을 추가로 선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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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실험 도구

상호독립 -상호의존 자기 척도2)

Markus와 Kitayama의 자기해석 이론에 근거하

여 高田, 大本와 清家(1996)가 제작한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서동효(2001)가 번안한 것을 사용

하 다. 문항 내용으로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신경쓰인다.’, ‘스스

로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을 어떻게 보든 개의치 않는다’와 같은 내

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척도는 총 20문항 7

Likert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심 수인

‘어느 쪽도 아니다’에 몰리는 경향을 배제하기

하여 본 연구자가 이를 삭제하고 6 Likert

형식으로 바꾼 후 실험참가자 선별을 목 으로

사용하 다. 서동효(2001)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독립 자기 .78, 상호의존 자

기 .6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5와 .75

다.

외모만족도 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실험참가자들의 외모 비교 유발 ․후에 외

모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Visual Analogue Scale

(VAS)을 사용하 다. VAS는 10cm의 수평선으로,

재 자신의 외모에 해 어느 정도 수 으로

만족하고 있는지를 표시하여 외모만족도를 평가

한다. 수평선의 왼쪽 끝으로 갈수록 외모에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오른쪽 끝으로 갈

수록 외모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선 길이를 mm로 측정하 으

며,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기록하 다.

한국 정 정서 부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등(1988)이 개발하고 이 희, 김은정,

이민규(2003)가 재번안․타당화한 척도로서 참가

2) 본 논문에서는 자기해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만, 척도명의 경우 서동효(2011)가 번안한 자기 이라

는 용어를 그 로 사용하 다.

자들의 외모 비교 유발 후 정 정서와 부

정서를 측정하기 해 사용하 다. 정 정서는

‘흥미진진한’, ‘원기왕성한’ 등을 포함한 9개 문

항이고, 부 정서는 ‘과민한’, ‘마음이 상한’ 등

을 포함한 11개 문항으로, 총 20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5 Likert 형식이다. 이 희 등

(2003)의 연구에서 척도 신뢰도 Chonbach's α는

정 정서 .84, 부 정서 .87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각각 .88, .89로 나타났다.

사진자극 상세 정보

실험에서 사용할 상향 하향비교 자극을

만들기 해 연구자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연 인 로필 사진을 수집하 으며, 일반인으

로부터 증명사진을 자발 으로 제공받았다. 상

향비교 자극 20장, 하향비교 자극 20장의 총 40

장의 얼굴 사진자극을 비하 는데, 이 하

향비교 자극은 하향비교가 충분히 일어나도록

유도하기 해 원본 사진을 수정하여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 매력 이지 않다는 인상을 수

있도록 조작하 다. 해당 자극을 사용하여 학

원 재학 인 20～30 여성 10명을 상으로

비연구를 실시, 사진 속 인물의 매력도를 평

정한 결과 가장 높은 매력도의 수를 얻은 사

진 1장을 상향비교 자극으로, 가장 낮은 매력도

의 수를 얻은 사진 1장을 하향비교 자극으로

선정하 다. 한편, 반 인 외모 이미지를 떠올

리게 하기 하여 얼굴 사진 이외에도 사진 속

인물의 키, 몸무게, 허리둘 를 추가 으로 기술

하 는데, 여 생들이 가장 이상 으로 생각하

는 키와 몸무게에 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상향비교 조건 사진 속 인물이 166cm의 키와

48kg의 체 , 25inch의 허리둘 를 지니고 있다

고 제시하 다(신재은, 2008; 엄지원, 2008; 이경

숙, 2004; 이은경, 2009). 반면 하향비교 조건에

서는 사진 속 인물의 키가 166cm로 상향비교 조

건과 동등하나, 체 과 허리둘 는 166cm기

과체 과 비만 수 인 69kg, 33.5inch인 것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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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자극

실험 장면에서 사회비교가 더욱 생생하게 일

어날 수 있도록, 사진 자극과 함께 간략한 시나

리오를 제시하 다. 연구자가 네 가지의 시나리

오를 작성하 는데, 모두 처음 보는 인물인 사

진자극 속 인물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으로 설정하 다. 시나리오 자극 역시 비

연구를 실시하 고, 비연구 상자에게 각 시

나리오의 외모 비교 유발 정도를 평정하도록 하

는데, 그 취업 면 상황이 가장 높은

수를 받아 실험 시나리오 자극으로 선정되었다.

실험 차

연구 참가자로 선정된 인원은 미리 약속된

스 에 따라 개별 으로 연구실에 방문하

고, 독립 자기해석 상향비교 집단(n=20), 독립

자기해석 하향비교 집단(n=20), 상호의존

자기해석 상향비교 집단(n=20), 상호의존 자기

해석 하향비교 집단(n=20)의 총 4집단은 실험자

극에 노출되기 에 먼 재 느끼는 자신의

외모만족수 (VAS), 재 느끼는 정서의 수

(PANAS)을 평정하도록 하 다. 세 가지 설문

차가 끝난 후, 실험 자극이 제시되었는데, 연

구에 한 참가자의 기 로 인한 편향을 방지하

고자, 참가자들은 본 연구의 목 이 시각 자

극과 상상 자극이 인간의 신체지각과 정서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기 함이라고 미리 달받

았다. 실험은 1:1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는 컴퓨

터 모니터에 제시된 자극 사진과 상세정보를 본

후 그 인물(‘ooo양’)의 생김새에 한 이미지를

생생히 떠올리도록 지시받았다. 이미지를 충분

히 떠올렸다면 자극 사진 인물과 자신의 외모를

비교하게 되는 상황이 힌 시나리오를 읽고,

이러한 상황이 재 펼쳐지고 있다고 상상하도

록 하 다.

나는 스튜어디스 비를 하던 도 , 다행히

도 한 항공사로부터 “서류가 통과하 으니 면

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요한 것은

능력이겠지만 사실 외모도 무시할게 못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서 평소보다 조 더 신

경 써서 나갈 비를 했다. 면 장소에 도착하

고 보니, 먼 와서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인다. ......( 략) 우연히 내 앞 기번호인

‘ooo’양과 이야기를 나 었는데 나와 동갑내기

인 그녀는 출신 학교라든지, 외국어 수, 학부

성 , 자격 수 등 스펙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 략) 몇 분이 흐르자, 이윽고

면 차례가 되어 ‘ooo’양과 나는 함께 면 실

에 들어갔다. 먼 순서 로 자기소개를 하는

데, 면 들의 시선이 나와 ‘ooo’양의 얼굴과

신에 집 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실험 참가자가 사진자극과 시나리오 자극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상향비교 하향

비교 유발이 제 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해 다음과 같은 질문 차를 삽입하 다.

“‘ooo’의 외모(얼굴과 몸을 포함한 반 인

신체)와 나의 외모를 비교할 때 나의 외모는

‘ooo’보다 1. 매우 못난 편이다 2. 못난 편이다

3. 약간 못난 편이다 4. 약간 잘난 편이다 5. 잘

난 편이다 6. 매우 잘난 편이다.”

비교 유발 확인 차가 완료되면 비교의 효

과를 측정하기 해 VAS, PANAS를 다시 한 번

작성하도록 하 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 비교의 방향이 외모만족

수 과 정 부 정서에 향을 미치는지,

자기해석 방식에 따라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독

립 t검증을 실시하 다. 한 외모를 주제로 한

상향 하향비교의 효과가 자기해석 방식에 따

라 외모만족수 과 정서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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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하기 해 공분산분석(ANCOVA)과 응

t검증을 실시하 다.

결 과

외모 련 상황에서의 비교 처치가 주어지기

이 , 참가자를 상향 하향 비교 조건에 무선

할당한 후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 부

정서를 측정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상향비교 처치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와 하향비교 처치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

간의 외모 비교 처치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외모 비교 자기해석 집단 간 외모만족수 , 정

서 차이

자기해석 집단 간 외모만족수 , 정 정서

부 정서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독립 t검증

을 실시하 고, 그 결과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보다 외모만족수 이

유의하게 높았다, t(78)=6.92, p<.001. 한 정

정서와 부 정서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 정서의 경우

독립 자기해석 집단이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보다 더 높았고, t(78)=7.33, p<.001, 부 정

서의 경우에는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독

립 자기해석 집단보다 더 높았다, t(78)=-2.94,

p<.01. 이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 고, 이로서

본 연구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미치는 상향비교 효과의 자

기해석 집단 간 차이

표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교 처치 독

립 자기해석 집단과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

단 간 외모만족수 , 정 정서, 부 정서에 유

의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상향비교 처치 외

모만족수 , 정 정서, 부 정서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 고, 결과

를 표 3에 제시하 다. 한 자기해석 집단 별

로 상향비교 처치 과 후의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

외모 비교

상향비교 조건 (n=40)

외모 비교

하향비교 조건 (n=40)
t

외모만족수 60.44(22.46) 56.11(18.13) .25

정 정서 22.68(6.04) 22.23(7.72) .77

부 정서 20.98(7.44) 21.28(8.83) .87

표 1. 외모 비교 상향비교 하향비교 집단 간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 비교

독립 자기해석 집단

(n=40)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

(n=40)
t

외모만족수 68.51(11.30) 48.04(14.94) 6.92***

정 정서 26.83(5.78) 18.08(4.85) 7.33***

부 정서 18.58(6.90) 23.68(8.51) -2.94***

**p<.01, ***p<.001.

표 2. 외모 비교 자기해석 집단 간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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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해 응 t 검증을 실시하 으며, 이 결과

를 표 4에 제시하 다. 먼 표 3을 보면, 상향

비교 후 두 집단의 외모만족수 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F(1,

38)=10.52, p<.01, 이에 한 효과크기는 .22로

상향비교 후 외모만족수 의 변산(variation)

22%가 집단에 의해 설명되었다. 한 상향비교

후 집단 간 부 정서의 차이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F(1. 38)=14.78, p<.001, 이에 한

효과크기는 .29로 상향비교 후 발생한 부 정

서 변산 29%가 집단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

나 상향비교 후 발생한 정 정서의 집단 간 차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4에 제시된 기술통계와 응 t 검증 결과를 보

면, 상향비교 후 두 자기해석 집단의 정 정서

가 모두 유의하게 하되었으나, t(1, 19)=4.03,

자기해석 집단
상향비교

평균(표 편차)

상향비교 후

평균(표 편차)
응 t

외모만족수
독립(n=20) 68.80(11.40) 64.08(17.28) 2.01

상호의존(n=20) 52.08(13.79) 33.76(15.93) 6.35***

정 정서
독립 26.45(4.97) 21.70(7.18) 4.03**

상호의존 18.90(4.49) 14.35(4.66) 4.17**

부 정서
독립 19.30(7.45) 19.65(7.96) -.36

상호의존 22.65(7.22) 29.50(7.69) -3.91**

**p<.01, ***p<.001.

표 4. 상향비교 과 후의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에 한 자기해석 집단 별 기술통계 응 t 검증 결과

SS df MS F η2

외모만족

수

공변인(사 외모만족 수) 5270.53 1 5270.53 37.31*** .50

집단 1486.61 1 1486.61 10.52** .22

오차 5226.84 37 141.27

수정합계 19678.28 39

정 정서

공변인(사 부 정서 수) 468.99 1 468.99 18.79*** .34

집단 18.37 1 18.37 .74 .02

오차 923.76 37 24.97

수정합계 1932.98 39

부 정서

공변인(사 정 정서 수) 982.81 1 982.81 27.04*** .42

집단 537.15 1 537.15 14.78*** .29

오차 1344.75 37 36.34

수정합계 3297.78 39

**p<.01, ***p<.001.

표 3.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에 한 자기해석 집단 간 상향비교 후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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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t(1, 19)=4.17, p<.01, 외모만족수 과 부

정서에서는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만이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어, 상향비교 후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수 이 유의하게

하되고, 부 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t(1, 19)=6.35, p<.001; t(1, 19)=-.3.91, p<.01, 독립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수 과 부 정서

에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t(1, 19)=2.01, p>.05; t(1, 19)=-.36, p>.05.

즉,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은 상향비교 효과

에 향을 받아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가 유

의하게 증가하고, 부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상향비교 효과

에 제한 으로 향을 받아 정 정서만 유의하

게 감소하 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 2를 부분

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미치는 하향비교 효과의 자

기해석 집단 간 차이

하향비교 처치 외모만족수 , 정 정서,

부 정서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

(ANCOVA)을 실시하 고 이를 표 5에 제시하

다. 표 5에서 보듯이, 하향비교 후 측정된 외모

만족수 , 정 정서, 부 정서의 집단 간 차이

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 38)=1.00, p>.05; F(1, 38)=2.27, p>.05; F(1,

38)=.75, p>.05.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3은 기

각되었다.

한편, 각 집단 내에서 하향비교의 효과로 인

해 발생한 외모만족수 , 정 정서 부 정

서의 변화가 유의한 수 인지 확인하기 하여

응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 다.

결과를 자기해석 집단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살

펴보면,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하향비교 후

외모만족수 의 변화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 t(1,

19)=-.84, p>.05,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은

외모만족수 이 유의하게 하되었다, t(1, 19)=

-3.66, p<.01. 정 정서의 경우에도 하향비교 후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t(1, 19)=1.38, p>.05), 상호의존 자기

해석 집단의 정 정서는 유의하게 상승하 으

SS df MS F η2

외모만족

수

공변인(사 외모만족 수) 4700.57 1 4700.57 29.50*** .44

집단 159.08 1 159.08 1.00 .03

오차 5896.43 37 159.36

수정합계 12699.50 39

정 정서

공변인(사 부 정서 수) 1244.25 1 1244.25 38.86*** .51

집단 72.61 1 72.61 2.27 .06

오차 1184.71 37 32.02

수정합계 2794.98 39

부 정서

공변인(사 정 정서 수) 809.11 1 809.11 23.56*** .39

집단 25.61 1 25.61 .75 .02

오차 1271.19 37 34.36

수정합계 2124.40 39

**p<.01, ***p<.001.

표 5.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에 한 자기해석 집단 간 하향비교 후 공분산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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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t(1, 19)=-2.10, p<.05, 부 정서도 하향비교

후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유의한 변화를 보이

지 않았으나, t(1, 19)=-.08, p>.05, 상호의존 자

기해석 집단은 부 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 t(1, 19)=2.87, p<.05. 즉, 상호의존 자기해

석 집단은 하향비교 효과에 향을 받아 외모만

족수 과 정 정서가 유의하게 증가하고, 부

정서가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 독립 자기해

석 집단은 하향비교 효과의 향을 받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자기해석의 두 방식인 독립

자기해석과 상호의존 자기해석에 따른 외모만

족수 과 정 부 정서 차이의 유무를 확

인하고, 더 나아가 상향 하향비교의 효과가

자기해석에 따라 유의한 수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독립 자기해석 집단과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나, 본 연

구의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상호의존 자기해

석 집단이 독립 자기해석 집단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해 만족하는 수 이 더 낮다는 결과는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을 지닐수록 신체감시

와 수치심을 더 많이 느낀다는 김완석, 박은아

와 Takemoto(2009)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김완석, 박은아와 Takemoto(2009)에 따르면 자신

의 신체 상태를 지속 으로 감시하는 신체감시

나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가 커질수록 외모에

한 불만족도 커지는데,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

단이 독립 자기해석 집단보다 신체감시 활동

을 많이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어 독립 자

기해석 집단에 비해 낮은 외모만족수 을 나타

낸 것으로 보인다. 한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독립 자기해석 방식을 지닌 이들이 주로 자신

을 높게 평가하는 자기고양 동기가 높은 반면,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을 지닌 이들은 자기

비 이나 비하 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 의 연

구 결과(김정식, 2011)와 일치하며, 이러한 경향

이 자신의 외모에 한 평가에도 동일하게 반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자기해석 방식과 정

서의 계에서는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독립 자기해석 집단에 비해 평소 부 정서를

더 많이, 정 정서는 더 게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행연구들은 독립 자기해석 방식

이 자아존 감을 매개로 인 불안에 부 향

을 주며(조선 등, 2005),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은 공 자기의식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정

자기해석 집단
하향비교

평균(표 편차)

하향비교 후

평균(표 편차)
응 t

외모만족수
독립(n=20) 68.26(11.49) 70.25(14.67) -.84

상호의존(n=20) 44.00(15.29) 55.75(18.51) -3.66**

정 정서
독립 27.20(6.60) 25.05(9.25) 1.38

상호의존 17.25(5.16) 19.00(6.51) -2.10*

부 정서
독립 17.85(6.42) 17.75(6.58) -.08

상호의존 24.70(9.71) 19.85(8.13) 2.87*

*p<.05, **p<.01.

표 6. 하향비교 과 후의 외모만족수 , 정 부 정서에 한 자기해석 집단 별 기술통계 응 t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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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김보경, 2003; 조선

등, 2005)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결과에 해,

독립 인 특성이 자신에 한 정 인 과

자아존 감을 고양시키고 높은 심리 안정감을

느끼게 한다고 해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해석 방식과 정서 간의 계를 매개하는 변인의

존재를 다루지 않았고, 정서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특정 변인이 아닌 정 정서와 부 정서

로 구분하 지만, 본 연구 결과 한 선행연구

들의 해석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을 취하는 이들은 자

신의 내 상태나 특성을 극 으로 표 하는

독립 자기해석과는 달리, 그것이 공 인 상황

에 끼칠 향력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자신이 느끼는 바를 직 으로 표 하기보다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이로 인해 감정을 억 르거나 실제 느끼는 바

와는 다르게 표 해야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

게 되면서 정서표 갈등을 경험하며 양가 인

정서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양명순, 하정희,

2006), 이러한 특성이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

단의 정서 상태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상향비교의 효과에 있어서 자기해석 집

단에 따라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서 유의한 수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설 2가 부분 으

로 지지되었다. 상향비교 후 두 집단의 외모만

족수 과 부 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상향비교 후에 독립 자기해석 집단보다 상호

의존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 수 이 더 낮

았고, 부 정서는 더 높았다. 한 집단 내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은

상향비교 후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가 유의

하게 하락하고 부 정서는 증가한 반면, 독립

자기해석 집단의 경우 정 정서는 유의하게

하락하 으나 외모만족수 과 부 정서는 유의

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하향비교의 효

과에 있어서 자기해석 집단에 따라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서 유의한 수 차이가 발생할 것이

라는 가설 3이 기각되었다. 즉 하향비교 후의

두 자기해석 집단의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집단 내에서 하향비교 과 후의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의 변화를 비교해보면, 독

립 자기해석 집단은 하향비교 후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에서 유의한 변화를 보

이지 않은 반면,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은

하향비교 후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가 유의

하게 증가하고, 부 정서는 유의하게 감소하

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 2와 가설 3의

검증 결과를 함께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독립 자기해석은

자존감을 유지하기 한 자기고양 동기를 지니

고 있어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김정식, 2011), 상황이나 속한 환경에 따라 자기

개념이 잘 변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에서 볼 때 독립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은 상향비교라는 자존감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

식하지 않고 극 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외

모에 한 만족수 이 크게 하되지 않고, 이

에 따라 부 정서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상호의존

자기해석은 타인이 지니고 있는 암묵 기

, 가치 등을 단할 때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요하며(조선 등, 2005), 외모 시 경향

이 독립 자기해석 방식에 비해 더 강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박은아 등, 2009). 그런데 시나리

오의 내용 상 외모가 취업의 성공 여부에 요

한 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상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설 로 상향비교가 유발되었을 때 외

모만족수 이 더 많이 감소하고 부 정서는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은 자기개념이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가변 이므로(Markus & Kitayama,

1991), 사진자극과 시나리오가 제시된 실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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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 한 번에 불과했음에도, 외모만족수 과

정서상태가 독립 자기해석 집단에 비해 더 많

이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 본 연구에서

는 연구 참여자가 비교 처치가 주어지기 과

후에 자신의 외모에 한 만족수 을 스스로 평

가하도록 하 으나, 시나리오의 내용은 취업 면

이 자신과 비교 상(‘ooo양’)의 외모를 비교

하여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을 암시한다. 즉 연

구 참여자는 자기평가를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속에서 자신의 외모에 한 타인의 평가가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기 와 가치 에

자신이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요하므로, 통상

으로 외모가 요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의 면

상황에서 자신이 면 의 기 에 부합하거

나,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 즉 아름다운

여성이 선호되고 정 으로 평가되는데, 비교

상의 존재로 인해 자신이 상 으로 아름답

거나 아름답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에 처

하 으므로 사회비교의 비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향비교에 따른

정 정서의 변화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유

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집단의 즐거운 기분

상태가 상향비교 유발 후에 비슷하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향비교 처치

후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독립 자기해

석 집단보다 정 정서의 감소가 더 클 것이라

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상향비교 시, 독

립 자기해석 방식이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

식과 달리 외모만족수 과 부 정서에 별다른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정 정서가 어드는 경

험 자체는 두 방식이 비슷하다는 결과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상황이 어떤 사람이든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일상 인 생각과 일

맥상통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종합해보

면 다음과 같다. 독립 자기해석 집단은 나보

다 나은 혹은 나보다 못난 상과의 비교가 발

생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외모에 한 만족과 정

서에 별다른 향을 받지 않는 반면,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은 나보다 나은 혹은 나보다

못난 상과의 비교 시 사회비교의 효과에 민감

하여 외모만족수 과 정서에 유의한 변화를 나

타냄을 알 수 있다. 이는 독립 자기해석 집단

과 달리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상향비교

의 효과에 민감하여 사회비교의 부정 인 향

에 더 취약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하향비교 시에는

독립 자기해석 집단과 달리 상호의존 자기

해석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가 증가하고 부

정서는 하되는 상을 보 으므로, 상호의

존 자기해석 집단은 자존감이 손상된 상황에

서 외모의 하향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향비교가 손상된 자존감과 부

정서를 일시 으로 회복시킬 수는 있으나 사

회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 인 향을 미

칠 수 있으며(서경 , 2010; Lyubomirsky, 2001),

특히 외모는 하향비교보다는 상향비교가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Wheeler & Miyake,

1992) 하향비교 시 외모만족도와 정 정서가

증가하고 부 정서가 감소하는 정 인 상

보다는 상향비교가 발생하 을 때 나타나는 부

정 인 상의 향이 더 크고 자주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사회비교는 처치 조

건이었기 때문에 자기해석 집단 간 사회비교 경

향성 차이를 확인할 수 없지만, 상호의존 자

기해석은 상향비교로 인해 부정 인 향을 많

이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는 에서,

상호의존 자기해석의 사회비교 경향성이 높고

(한민, 류승아, 김경미, 2013), 사회비교 경향성

과 행복은 부 계가 있다는(구재선, 서은국,

2015; 이종한, 박은아, 2010)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유사한 해석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

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향

하향비교의 효과를 자기해석 집단에 따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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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자기해석이라는 개인차에 의해 일반

으로 알려진 상향 하향비교의 효과가 달라

짐을 확인하 다. 이와 련하여 상향비교 시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독립 자기해석

집단보다 비교의 효과에 더 민감한 것으로 드러

나, 사회비교의 부정 인 향에 더 취약할 가

능성이 있음을 논의하 다. 한 상향비교를 하

면 부정 인 효과가 발생하고 하향비교를 하면

정 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일반 으로 알려진

상이 독립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들에

게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함으로써 사회비교의 효과를 달리하는 자기해석

이라는 개인차에 해 새롭게 조명하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해석 집단에 따라 평소 외모

만족수 과 정서의 차이가 있음을 실증 으로

확인하 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이 자기해석의

차이에 해 언 하고, 이를 통해 사회문화

상에 개인의 심리 인 특성이 미치는 향에

해 확인해왔으나, 자기해석과 외모에 한 만

족 수 간의 계를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한 독립 자기해석이 높은 사람들과 상호의존

자기해석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 어떠한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기해석과

정서 간의 계에 한 데이터를 추가하 다.

셋째, 외모를 주제로 한 사회비교의 결과를 실

험을 통해 실증 으로 확인하 다. 특히 하향비

교는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주 안녕

감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왔으

나, 이러한 하향비교의 효과가 외모와 련된

역에서도 용되는지 실증 으로 확인한 선

행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을 통

해 상향 하향비교를 유발함으로서 하향비교

의 효과가 외모라는 주제에서도 발생함을 검증

하 다.

본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안

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언 할 사항은 연구

차에 있어 시나리오의 내용과 련된다. 본

연구는 사진 자극과 더불어 시나리오 자극을 사

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상향 하향비교를 경험

할 수 있도록 유도한 후 상향 하향비교의 효

과를 측정하 다. 연구 목 상 실험자극은 연

구 참여자가 자극으로 주어진 상과 자신의 외

모가 비교되는 상황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이후 측정되는 값 역시 오로지 외모

의 사회비교로 인한 외모만족과 정서의 변화이

어야 한다. 이에 실험 장면에서 외모의 사회비

교가 보다 강력하게 유발될 수 있도록 외모가

요한 몇 가지 상황이 시나리오로 작성되었고,

비연구를 통해 취업 면 상황이 최종 시나리

오 자극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비교 처치가

이루어진 후 측정된 외모만족수 과 정서가 외

모의 사회비교 효과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취

업의 성공 혹은 실패의 상에 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추후 이와 련된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사용

에 있어 보다 사회비교의 효과만을 반 할 수

있도록 내용 선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가외변수를 사 에 통제하기 한 연구 설

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자는 앞서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

식이 독립 자기해석 방식보다 사회비교의 부

정 인 향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논의

하 고, 그 원인으로 설명 가능한 상호의존

자기해석의 몇 가지 특성에 해 언 하 다.

그런데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 외모에 한 평가

나 만족감은 자존감과 련이 있으며( 경란, 이

명희, 2002), 개 독립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람들이 상호의존 자기해석 방식이 높은 사

람들보다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

동효, 2001; 조선 등, 2005; Kwan, Bond, &

Singelis, 1997). 그 기 때문에 자기해석과 외모만

족수 정서의 계에서 자존감이라는 변인

이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자기해석 집단의 자존

감에 해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

서, 두 자기해석 집단은 기존에 지니고 있는 외

모만족수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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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에 자기해석에 따른 비교

의 효과와 외모 자신감 정도에 따른 비교의 효

과가 혼재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외모 자신감에 한 요

인과 같은 가외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 수가

80명으로 많지 않았으며, 상의 연령도 20

반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이 한계로 남는

다.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모든

연령 를 아우르는 여성에게 용하고 일반화하

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한 통 으로 외모

라는 주제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요시

되는 역이라고 볼 수 있으나, 과거와 달리 남

성에게도 외모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성

신, 박은아, 최 열, 김운섭, 이주원, 2008), 본

연구는 여성만을 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 외모와 련된 사회비교를 경험하 을 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 아쉬운 부분이다. 국내외에서 남성을 상

으로 한 외모 련 연구는 기 때문에 추후 연

구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포함하

여 연구한다면 성별에 따른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 더욱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외 인 것을 시하는 경

향이 높고(이종한, 박은아, 2010), 특히 국내

문화 술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함에 따

라 아름다움의 사회문화 규 에 노출될 기회

도 많아진 한편, 자기해석을 다룬 연구들을 보

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독립 자기해석 보다

는 상호의존 자기해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다(김완석, 박은아, 2009; 김 미 등, 2006; 이지

, 신희천, 2016). 상호의존 자기해석 집단이

독립 자기해석 집단보다 외모만족수 과 정

정서가 낮고 부 정서가 높으며, 사회비교의

부정 효과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

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외모 비교로 인한 스트

스는 많고 행복감은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살

아가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간 으

로 반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 상황에서

자기해석에 따른 외모만족수 과 정 부

정서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에 머물 으나, 후속

연구에서 자기해석에 따른 외모 지각과 사회비

교, 그리고 주 인 행복감과의 계를 보다

직 이고 구체 으로 살펴본다면, 실에서

신체 매력과 주 행복감이 어떻게 연결되

는지 더욱 깊이 고찰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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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construal on body satisfaction and emotion

in situations with appearance-related social comparison. 592 female participants completed independent-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and among them 40 participants were selected as a in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and 40 participants as a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Participants completed VAS and PANAS at

pretest and then were exposed to the social comparison stimuli, and completed posttest measures with VAS

and PANA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showed lower

body satisfaction, positive mood, and higher negative mood than the in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ody satisfaction and negative emotion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upward comparison condition.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showed lower body satisfaction and higher

negative mood than the in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in the upward comparison condition. In contrast to

the upward comparison condi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downward

comparison condition. However, unlike the in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which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after the upward and downward comparisons, th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group showed significant

change in the body satisfaction and emotion after exposure to the upward and downward comparison stimulu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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